
바이오스펙트럼, 가려움증 억제물질 개발

가려움 신호를 전달하는 효소의 활성을 억제함으로써 난치성 피부 가려움증을 치료할 수 물질이 국내 바이

오 벤처기업에 의해 개발됐다.

피부의약 바이오벤처기업인 바이오스펙트럼(대표 박덕훈)은 가려움 신호를 전달하는 피부세포 내 효소의 활

성을 억제해 난치성 피부 가려움증을 개선할 수 있는 식물성 조합물질(BS-ASM) 및 제조기술을 개발, 특허

출원했다.

개발물질은 로즈메리, 감초 등 10가지 천연식물에서 추출한 물질을 나노캡슐화해 피부 깊숙이 전달함으로

써 가려움증과 염증 등의 발생을 막는다.

연구진은 2001년 말부터 9개월 동안 1000여명의 아토피 환자들을 대상으로 샘플테스트를 실시한 결과 90%

에 가까운 가려움증 개선효과를 얻었다고 주장했다.

연구를 주도한 박덕훈 사장은 포항공대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할 당시인 1999년 동료 연구진과 함께 식물의

노화유전자를 처음으로 찾아냈으며, 영국 세계인명센터에서 선정한 [세계를 빛낸 20세기 대표 과학자] 2000명

에 뽑히기도 했다.

바이오스펙트럼은 개발물질이 아토피 환자들을 위한 세계 최초의 가려움증 억제 전용 화장품으로 10월 제

품을 선보인 뒤 기술이전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제약회사들과 협의할 계획이다. (☎031-263-3660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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